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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 
(The Cardplayers  c. 1894-1895)

폴 세잔 (Paul Cezanne 1839 -1906)

(캔버스에 유채 47.5 cm x 57 cm 파리 도’세이 미술관)

프랑스 화가 폴 세잔은 후기 인상파에서 추상화

로 옮겨가는 기틀을 마련한 화가로 평가된다. 그는 

그림 속에 사물을 보는 시각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

한 각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. 블록

처럼 처리된 구도와 색채 표현으로 대상의 이미지

를 분할했으며, 그의 실험으로 인해 절대적이었던 

그림 속의 단일화된 시각은 무너졌다. 피카소가 이

를 보고 크게 영감 받아 면과 색채가 분할된 입체파 

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, 그에 따라 사물의 재현인 

구상화에서 나아가 사물 이미지의 개념적 재창조인 

추상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. 

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를 이루었음에도 불

구하고 세잔은 살아 생전에 자신의 실력과 업적에 

버금가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. 게다가 내성적 성격

으로 인해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향인 프

랑스 남부 지방 시골에 내려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

년을 보냈다. 고립된 시골 생활 속에 세잔은 더욱 자

신의 작품세계에 몰두했으며 그의 걸작이라 일컫

는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탄생했다. 

‘카드놀이 하는 사람들’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그

림은 세잔이 동일한 제목으로 그린 다섯 개 버전 중

에 한 작품이다. 세잔이 고향 근처 액상 프로방스 미

술관에서 17세기 화가가 그린 비슷한 소재와 구도

의 그림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. 

그러나 떠들썩한 분위기와 세세한 소품 묘사 등 풍

속화의 특성을 지닌 17세기‘카드놀이 하는 사람들’

에 비해 세잔의‘카드놀이 하는 사람들’은 소품도 

분위기도 없으며 등장 인물도 개성이나 생동감없이 

표현되어‘인물 정물화’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. 

실제 그림을 보면 침침한 갈색 화면에 두 남자가 

마주 앉아 카드를 쥐고 있는 장면이 놀이가 아니라 

적막한 고요 속에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긴

장감만 느껴지게 한다. 골똘히 그림을 그리던 화가

의 집중력이 표현된 것이라는 해석까지 있다.

같은 제목의 나머지 네 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

다. 뉴욕, 런던, 필라델피아 등에 3점이 남아 있고 

마지막 한 점은 2011년에 중동 카타르 왕족에게 2

억 5천만 달러에 팔렸다. 파리 도’세이 미술관에서 

한 번 보고,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두 번 

째, 런던의 코톨드 갤러리에서 세 번 째까지 보았으

나 나머지 두 점은 앞으로 언제 볼 수 있을지 잘 모

르겠다.  

《김동백》  


